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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업무소진과 사회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J시, D시에 소재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188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3일에서 9월 1일 까지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사회지능, 소진, 이직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수
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관계, 위계적 조절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학력, 연령, 간호직 추천, 근무연수,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정보는 직위에 따라, 사회기
술은 여가활동, 교대근무형태, 병원 교육 참여도, 간호직 추천의사 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진은 사회정보와 
부적상관관계가 있고, 이직의도, 사회기술, 사회적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직의도에 소진은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업무소진과 이직의도간의 사회지능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지능인 사회지능이 간호사의 업무소
진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며 사회지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사, 이직의도, 사회정보, 사회기술, 사회인지, 소진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ocial intelligence and burnout on the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as a descriptiv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3 and September 1, 2015. 
A total of 188 nurses working at university medical centers and general hospitals located at J city and D city 
were particip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turnover inten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age, job preference of nurse, work period and position. Burnout showed 
significant effect in social intelligence and turnover intention. Social intlligence did not have control effect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job burnout. This findings suggested that to prevent the nurse's turnover 
intention, the education for social information, social skill and social awareness has to be programmed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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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간호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힘을 인식하고 확고한 간호철학을 바탕으

로 간호대상자의 삶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회복하도록 

생동력을 발휘시켜주는 전문가이다. 환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극복하고 조절하도록 도우며 대상자와 공감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 간호이다[1].

간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환자 간호에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전체 인력 중 40%이다

[2]. 2013년 병원간호사회 보고서에 의하면. 병원 간호사

의 이직율 13.7%로 높다. [3]은 간호사의 업무의 특징은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

를 수행하므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과중한 업무로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

는 것을 소진이라 한다[4]. [5]의 연구에 의하면 낙관성은 

소진을 감소시키며 개인적인 성취와 상관관계 있으며 소

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천적인 요소를 증가시키면 감소 

할 수 있다고 한다. 간호사의 심리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소진은 부정적인 영향 미치므로 긍정적인 

힘을 실어 직장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면 소진을 방지하

여 간호사를 격려 할 수 있다[6].

이직 자체는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도 

이직의도에는 인구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보다 조직 

스트레스, 리더십 등 조직적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다고 한다[7].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감정적인 요인, 물리적 요인, 환자와 보호자, 사회적 지원 

및 자율성이 이직율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 및 개

발의 기회를 제공하면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8]. 간호사

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이직률을 감소 할수록 환자의 안

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고 하였다[9]. 간호사의 이직 

현상은 재정적 손실, 환자간호의 질 저하, 동료직원의 사

기저하,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관심 영역이다. 간호사는 다양한 

대상자들을 간호하며 간호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뿐

만 아니라 개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지능으로 

사회지능이 필요하다[10,11].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여 감정이입, 파장 맞추기, 구체적 감정이

입, 사회적 인지 등을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성이 학습되

어지는 지능을 사회지능이라고 한다[11]. 존 듀이는 집단 

지능인 사회지능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서 배워갈 수 있는 후천적 지능으로 공동체와 공유되는 

지능이라고 하였고[11,12]은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해주

고 업무성과를 월등하게 높여 준다고 하였고, [13]은 효

과적인 의사 소통능력은 사회의 상호 작용과 사회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면 병원의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14,15,16]. 간호사는 대상자의 행

동과 기분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17]. 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만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감정적인 표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18]. 업무 스트레스나 조직 갈등, 열악한 환

경으로 동일하게 업무 소진을 경험하거나 이직을 경험하

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직무환경에서도 소진과 이직을 

완충해주는 조절변인이 있음을 의미한다[19]. 간호사의 

업무소진과 이직의도를 완화시켜 주는 조절변인이 사회

지능이라 생각한다.

사회지능은 조직 사회에서의 이해와 공감을 통한 조

화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고객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관리능력인 사회지능이 높을수록 개인 및 조직의 성과가 

높다[20]. 친절하고 공감적이며 협조적이며 배려심이 깊

은 사람의 친화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사회지

능이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친다[21].. 사회지능에 관한 

국외 선행 연구는 1920년 Thorndike가 사람들과의 관계

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정의하

면서 사회지능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지도자의 사회지능에 대한 연구[22].대학생 대상 도

구개발에 대한 연구와 사회 지능, 감성 지능이 문화지능

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7].청소년 학업성적과 사회지능에 

대한 연구[23], 사회지능 개발을 위한 중재 연구 등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자아 효

능감[25], 정신지체아와 발달장애 대상으로 사회지능의 

역할에 관한 연구[25,26], 호텔 종사원, 리조트 종사원, 승

무원등의 서비스 종사자들 대상으로 사회지능이 업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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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와 지도자의 리더쉽과 

충성도에 사회지능이 미치는 연구[12,27,28,29], 노인대상

으로 사회지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30], 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기성취감과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31] 대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연구

[32,25].)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 동료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돌

보며,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태 행동 등을 파악하여 직, 간접인 의료 서비스를 간호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하다.

본 연구자는 간호사의 업무소진과 이직률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지능이 업무소진과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사

회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자는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업무소진과 이직의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도구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확인한다.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소진, 사회지능, 이직

의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4) 연구 대상자의 소진, 이직의도, 사회지능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5)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소진과  사회지능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  이직의도와 업무소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사회지능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계명대학교 IRB 승인을 받아 J시와 D

시에 소재하는 300병상 이상의 2차,3차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 전에 대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의 동의서는 

연구 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 및 연구 철회등의 

내용이 포함 하였고, 연구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 했다. 

표본의 수를 구하기 위해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검증력(1-β) = .90, 유

의수준(α)= .05, 효과크기 (ｄ) =.25,계산한 결과 Total 

sample size 172명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문지 220부 

배부하여 188부 수거하였다. 표본 수는 충분히 만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사회지능 (Social Intelligence)

사회지능의 개념은 Thorndike(1920)가 처음 소개하여 

지능을 추상적 지능, 기계적 지능, 사회적 지능으로 분류

하여 사회지능을 하나의 독립된 지능으로 간주하여 타인

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와 타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사

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노르웨이 트롬스 대학의 

Silvera, Matinussen, & Dahl(2001)이 개발한 트롬스 사

회지능 척도는 21문항으로 ‘사회적 정보처리 ’ ‘사회적 기

술’ ‘사회적 인식’으로 구성된 7점 척도로 Cronbach's 

alpha=.79~.86이었고, 본 연구 측정변수 척도 순화 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타당도 검증하기 위하

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

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최대우도를 사용하였으며, 요

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사각회전 방법인 직접 오

블리민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이상

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회지능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신뢰도 검증을 거쳐 신뢰도가 낮

은 변수 제외하여 총 14개 문항 신뢰도 타당도 검증에서 

Cronbach's alpha=.683이었다.  

2.3.2 소진 측정도구(Burnout)

소진은 Freudenberger(1974)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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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ordinate 

concept

item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KMO 

& Bartlett's²

Cronbach's alpha

Social

Information

SQ1 .75 .56 4.62 27.17 .84 .848

SQ2 .69 .52  479.76

SQ3 .67 .46

SQ4 .79 .64

SQ5 .69 .58

SQ6 .76 .61

SQ7 .72 .52 　

Social Skill

SQ11 .80 .65 2.96 17.43 .81 .775

SQ12 .72 .53 414.23

SQ14 .71 .54

Social

Aawareness

SQ17 .82 .68 2.26 13.29 .75 .802

SQ18 .85 .72 255.16

SQ19 .67 .47

SQ21 .81 .67 　 　

<Table 1>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social intelligence

어, Maslach(1982)이 개인이 직업에서 만성 감정적인 스

트레스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로감이라 하였고, 피

로감은 신체이고, 정신이고 감정적인 ‘소진’ 상태라고 정

의 하였다. Malach(2005)은 Burnout Measure short 

Version(BMS)를 개발하였다. 10문항 ‘신체적 탈진’ ‘정서

적 탈진’ ‘정신적 탈진’으로 구성된 7점 척도로 Cronbach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3 이직의도 측정도구(Turnover intention)

Lawler(1983)가 직무 불만족에 대한 반응으로써 현 직

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또는 타 직종으로 전

환하려는 성향을 의미라고 정의하였고, 개발당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9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8월 3일 부터 9월 

1일 까지 1개월간 하였다. 간호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

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지 배부 허가를 받은 후 병동 

수간호사를 통해 배부하였고, 설문지 수거는 직접 간호

부 방문하여 수거 하였고 일부 설문지는 우편으로 수거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소정의 감사의 표시로 선

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

였고, 사회지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소

진과 사회지능, 이직의도에 대한 통계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고, 조절 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 구 결 과

3.1 사회지능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회지능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 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타당도 검증하기 위하

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

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사각회전 방법인 직접 

오블리민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

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적재치는 0.40이

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회지능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3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1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이론 구성에 맞지 않게 적제 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7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Table 1>.

3.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근무연수 1년 이

상～3년 미만 40(21.3%)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

사 163(86.7%)이며, 근무지 내과 병동 46(24.5%) 가장 많

았고, 종교가 없다, 110(58.5%)였고, 학력은 대졸 97(51.9%), 

연봉은 2400-3200만원 미만이 52(28.0%)차지 하였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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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Working period               

 1> 14 7.4

1～3> 40 21.3

3～5> 23 12.2

5～7> 14 7.4

7～10> 26 13.8

10～15> 26 13.8

15～20> 17 9.0

20～25> 16 8.5

>30 12 6.4

Position 

Staff nurse 161 85.6

Charge nurse 15 8.0

Head nurse 12 6.4

Age

20s 75 39.9

30s 66 35.1

40s 35 18.6

50s 12 6.4

Nurse unit

medicine word 46 24.5

surgical word 31 16.5

neurological word 5 2.7

obstetrics and gynecology 10 5.3

pediatrics 30 16.0

Psychiatry 34 18.1

ICU 9 4.8

Emergency Room 19 10.1

Other (outpatient, Billed) 4 2.1

Religion

　

Have not 110 58.5

have 78 41.5

Catholic 19 10.1

Christianity 33 17.6

Buddhism 27 14.4

Education level

College 61 32.6

Graduates 97 51.9

Master 29 15.5

Salary

　

2400> 21 11.3

2400-3200> 52 28.0

3200-4000> 33 17.7

4000-4500> 20 10.8

4500-5000> 14 7.5

>5000 46 24.7

Hospital

　

Special hospital 9 4.8

general hospital 45 23.9

University hospital 134 71.3

Work cycle

　

No 52 27.7

Yes 136 72.3

Leisure

　

No 67 35.6

Yes 121 64.4

Leisure time

　

Everyday 42 22.5

One time per week 54 28.9

Two times per month 14 7.5

Two times per month 10 5.3

Two times per year 4 2.1

Education

　

Have not 8 4.3

Have 180 95.7

Education Participation Involuntary 112 59.9

Voluntary 75 40.1

Job preference of nurse 

　

No 118 62.8

Yes 70 37.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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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out Turnover

intention

Social

Information

Social Skill Social

Aawareness

Burnout 1 　 　 　 　

Turnover .523** 1 　 　 　

Social Information -.169* -.063 1 　 　

Social Skill .399
**

.129 -.010 1 　

Social Aawareness .337
**

.150
*

-.082 .610
**

1

<Table 3> Correlation of Burnout, Turnover Intention and social intelligence

료기관은 대학병원 134(71.3%)였다. 여가 한다 121(64.6%)

로 대답하였고, 병원 내 교육 180명(95.7%)가 교육을 하

고 있고, 교육 참여의 자율성 유무에 112(59.9)가 비자발

적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간호직 추천하지 않는다 118(62.8%)

가 응답 하였다<Table 2>.

3.3 대상자의 소진, 이직의도, 사회지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탐색적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통해 업

무소진, 이직의도 사회적 정보, 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업무소진은  사회적 정보(r=-.169,p<.005)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직의도(r=.523,p<.001), 

사회적 기술(r=.399,p<.001),사회적 인식(r=.337,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직의

도는 사회적 인식(r=.150,p<.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인식

(r=.610,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업무소진, 

이직의도, 사회적 정보, 사회적 기술, 사

회적 인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소진은 학

력(F=7.62,p<.00), 현근무지(F=2.29,p<.01)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이직의도는 종교(F=2.50,p<.017), 학력

(F=7.94,p<.001), 연령(F=5.65,p<.001), 간호직 추천 권유

(F=7.92,p<.01), 근무연수(F=4.46,p<.00), 직위(F=3.42,,p<.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지능의 하위영역 사회적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회적 정보은 직

위(F=5.90,,p<.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기술

은 여가활동 유무(F=2.40,,p< .04), 교대근무 유무

(F=1.19,,p<.02), 병원 내 교육 참여 자발성 유무

(F=2.89,p<.03), 간호직 추천 권유(F=2.8,9,p<.00)와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3.4 대상자의 소진과 이직의도에 사회지능이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업무 소진, 사회지능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조절 회귀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정화과

정을 거쳤고, 자가 상관성 검정을 위해 공선성 진단으로 

Durbin Watson 2.09로 0과 4의 범위에서 2에 근접하고 

있고 Tolerance .926～.972이고 VIF 1.000~1.080으로 공

선성 진단에서 상태지수 1.38로 1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모형 1은  업무소진과 이직의도

에 유의한 수준을 보였고(F=69.40,p<.000), 모형 2 는 이

직의도와 업무소진과 사회지능에(F=34.77,p<.000), 모형 

3은 상호작용 변수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수준

을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F=23.83,p<.000).  모형1에서 업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변

량을 27%  설명하고 업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가 높

다(t=8.331, p<.000). 모형2에서 사회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615, p<.539). 모형 3은 업무소진, 

사회지능, 상호조절변수(업무소진*사회지능)의 변량을 

27% 설명하고 있으며  이직의도에 업무소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지능은 0.6% 설명력 증가

하나 유의수준(p<.195)로 유의한 수준의 조절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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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out Turnover

intention

Social

Information

Social Skill Social

Aawaren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Religion

No 3.40±.84 2.23

(.73)

3.59±.82 2.50

(.01)

3.21±.46 -1.00

(.60)

2.34±.72 .17

(.31)

2.97±.58 1.23

(.79)
Yes 3.12±.84 3.26±.98 3.28±.44 2.32±.66 2.86±.56

Education

College 3.56±.85 7.48

(.00)

Scheffe

c>a,b

3.77±.68 7.94

(.00)

Scheffe

c>a,b

3.21±.46 .39

(.67)

2.50±.77 2.68

(.07)

2.96±.60 .174

(.84)Graduates 3.26±.83 3.42±.94 3.23±.41 2.25±.66 2.90±.56

Master 2.84±.70 3.01±.97 3.30±.54 2.27±.60 2.93±.57

Age

20s 3.33±.92 2.14

(.09)

3.47±.91 5.65

(.00)

Scheffe

b,d>a

3.19±.44 2.08

(.10)

2.30±.77 1.64

(.18)

2.85±.59 1.14

(.33)
30s 3.42±.76 3.70±.77 3.23±.47 2.27±.60 2.96±.54

40s 3.10±.85 3.27±.94 3.24±.41 2.57±.64 3.05±.55

50s 2.86±.69 2.65±.95 3.54±.45 2.25±.78 2.81±.67

　

Work 

period  

1> 3.31±1.19 .48

(.86)

2.64±.79 4.46

(.00)

Scheffe

e>c

3.32±.45 1.37

(.20)

2.57±.91 1.19

(.30)

3.10±.60 1.09

(.36)
1～3 > 3.37±.95 3.45±.80 3.14±.46 2.16±.75 2.81±.58

3～5> 3.28±.55 3.79±.81 3.13±.44 2.17±.49 2.78±.50

5～7> 3.25±1.12 3.73±.99 3.23±.49 2.42±.87 3.08±.64

7～10> 3.40±.68 3.81±.76 3.19±.51 2.23±.55 3.01±.53

10～15> 3.35±.82 3.58±.89 3.31±.43 2.40±.63 2.94±.54

15～20> 3.22±.83 3.63±.80 3.36±.37 2.58±.61 2.98±.36

20～25> 3.21±.86 3.11±.92 3.16±.39 2.50±.73 3.04±.69

>30 2.88±.68 2.73±.93 3.52±.40 2.37±.77 2.70±.73

Job 

prefere-

nce of 

nurse 

No 3.55±.81 1.61

(.86)

3.81±.72 7.92

(.01)

3.19±.45 -1.72

(.86)

2.44±.74 2.89

(.00)

2.97±.55 1.6

(.86)Yes 2.85±.73 2.87±.87 3.31±.44 2.15±.57 2.83±.56

Education No 3.04±1.17 -.78

(.85)

3.03±1.20 -1.27

(.11)

3.32±.40 .5

(.50)

2.62±1.15 1.19

(.02)

3.03±.63 .52

(.96)
Yes 3.30±.84 3.47±.89 3.23±.45 2.32±.67 2.92±.57

Education 

Partici-

pation

Involuntary 3.35±.89 5.97

.37

3.56±.91 7.92

.01

3.19±.45 -1.72

.86

2.29±.65 2.89

.003

2.94±.56 1.6

.86

Voluntary 3.20±.77 3.30±.86 3.32±.44 2.40±..76 2.89±.60

Nurse 

Unit

MED 3.46±.91 2.29

(.01)

3.47±.82 .98

(.45)

3.16±.55 .48

(.88)

2.50±.68 1.31

(.23)

2.92±.62 .97

(.46)
GS 3.59±.82 3.75±.70 3.21±.45 2.35±.75 2.98±.55

NS 3.36±.79 3.75±.84 3.08±.44 2.30±.44 3.15±.37

OBGY 3.08±.70 3.32±.67 3.28±.42 2.35±.66 3.17±.33

PED 2.98±.76 3.24±.92 3.33±.55 2.11±.64 2.91±.57

OR 3.51±.75 3.45±.83 3.18±.41 2.33±.61 2.91±.60

NP 2.58±.73 3.11±1.25 3.36±.43 1.83±.50 2.50±.48

ICU 3.35±.10 3.53±1.07 3.27±.42 2.52±.96 2.98±.66

ER 3.62±1.0 4.00±.35 3.39±.37 2.50±.91 3.00±.70

OPD 3.10±.79 3.36±1.07 3.22±.36 2.48±.60 2.83±.56

Position 

　

General 

nurse

3.28±.84 .89

(.44)

　

3.44±.88 3.42

(.01)

　

3.19±.41 5.9

(.00)

Scheffe

a>d

　

2.34±.67 .99

(.39)

　

2.93±.57 .33

(.44)

　
Charge 

nurse

3.54±.89 4.01±.57 3.39±.57 2.40±.91 2.95±.42

Head nurse 2.87±.38 2.62±.92 3.71±.64 1.75±.64 3.06±.71

Director

nurse

3.29±.85 3.18±1.28 3.71±.43 2.37±.74 2.75±.76

<Table 4> Burnout, Turnover Intention and social intelligence to Difference between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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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Predictor variable B β   t(p) R² ΔR² F Durbin-Watson

1 A .507 .523 8.331

(.000)

.274 .274 69.401 2.094 

2

A .518 .534 8.169

(.000)

.275 .001 34.77 

B -.063 -.040 -.615

(.539)

3

A .510 .526 8.013

(.000)

.282 .007 23.83 

B -.042 -.027 -.405

(.686)

A*B -.046 -.083 -1.302

(.195)

A: burn out

B: Social intelligence

Criterion variable: Turnover intention

<Table 5> turnover intention, social intelligence adjustment effect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소진, 이직이도에 사회지능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고 소진과 이직의도에 사회지능의 조절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분석 결과는 학

력, 현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위가 높

을수록, 소진의 평균의 차이를 보였고 근무지에서 응급

실 간호사가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정신과 간호사가 소진

이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16]의 연구에서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소진의 차이를 보였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소진이 높았고 현 근무지에서 수술실 간호사가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과 유의한 결과를 보

였으나 근무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이직의도는 종교, 학력, 연령, 근무연수, 직

위, 간호직 추전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없

는 간호사가 이직의도가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았고, 연령은 30대 간호사가 이직의도가 높았

고, 7년 이상 10년 미만 간호사가 이직의도 평균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과, 30년 이상 간호사가 이직의도가 가

장 낮았다. 직위 책임간호사가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고 

수간호사가 가장 낮았다. 간호직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간호사가 이직의도가 높았다. 선행연구[3]의 연구에서 성

별과 중환자실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직의도를 높게 보였

다. 선행연구[33]의 메타 연구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학사 

학위 소지이상자 이직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직의도는 10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가 높다는 [3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의 연구에서 15편의 논문 중 9편 20대 후반, 30-34세 

까지 5편으로 본 연구의 연령대와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육아와 직장을 함께 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학력은 

높을수록 이직의도 7편, 학력이 낮을수록 4편으로 본 연

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 이직의도 높았으나 본 연

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책임 간호사는 신규 이직율이 높

아지면서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과 사회적 관계에서

의 역할로 받은 스트레스가 높아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r=.523, p<.001), 사회정보와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169, p<.005), 사회기술(r=.399, p<.001), 사

회인지(r=.337, 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의 연구에서 소진과 이직의도 양의 상관관계로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예

측하는 능력으로 의도, 행태, 표현, 느낌, 바람 등의 내적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 사회적 정보처리와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새로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인 사회적 기술과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은 소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5]연구에서 간

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눈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36]의 연구에서 정서는 

상대방의 눈치가 행해지는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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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환자의 증상을 경험

하면서 매일의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며 환자 개

인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잘 알아

차려 대처 할수록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능숙한 간호

술을 가지며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간

호사 일수록 소진이 높은 것은 간호사의 업무능력에 대

한 의료현장의 환경적, 심리적, 신체적 보상의 불만족으

로 사료된다.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할 수 없어 앞으

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지능은  간호사의 업무 소진과  이직

의도에 0.6%의 조절은 보이나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

았다 [3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에서 사

회지능이 부적 조절효과를 보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 [28]의 연구에서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성과에 사회

지능이 정(+)의 영향을 보였다. [20]의 연구에서 사회지

능이 사회적 지원과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2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지도자

가 조직에 충성도가 높다고 하였다. [38]의 노인 여가 스

포츠 참가자 연구에서 활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지

능이 높다고 하였다. [39]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의 사

회지능은 사회자본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비교할 수 는 없지만 경영,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사회지능이 업무의 성과에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산업화

된 현대의 임상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선

에서 간호하는 건강 리더로서의 역할과, 산업화된 의료

경영에서 경영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의 사

회지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표본 수집 시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의도에 사회지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지능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에서  

KMO & Bartlett's .782, P=.000, Cronbach's alpha=.637

이었다. 소진은 신뢰도 타당도 검증에서  KMO & 

Bartlett's .901, P=.000, Cronbach's alpha=.93이었고, 이

직의도는 신뢰도 타당도 검증에서  KMO & Bartlett's 

.830 P=.000, Cronbach's alpha=.89이였다.

소진의 평균은3.29. 이직의도 평균은3.46 사회지능 평

균 2.82로 낮게 나타났다. 이직의도와 사회적 정보는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인식은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지능의 하위 영역 사회적 

정보와 직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는 업무소진이 상대적으로 영향

력이 높게 나타났고(β =.526), 사회지능은 R²변화량 0.6% 

증가 하였으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한

다.

첫째,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소진과 이직의도에 대한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간호역량과 직무만족에 대

한 효과 확인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의 사회지능과 감성지능이 소진과 이직의

도에 대한 효과 확인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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